
스마트 섬유 기반 직물 및 제품의 미래 

 

 

1. 서언 

최근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든 제품에 소형 컴퓨터가 내장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직물에 소형 컴퓨터 및 센서, 작동 장치를 부착시킨 

스마트 섬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의복과 인테리어 등의 직물 

제품은 형태와 촉감이 디자인의 주요 대상이었지만, 스마트 섬유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어떤 경험을 부여하는 상호작용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수요자 및 장소의 다양성에 대응한 활동적인 직물 제품의 

미래로 예상되는 스마트 섬유에 대해 기술하였다. 재료공학과 정보공학의 

관점에서 보다는 상호작용 디자인의 새로운 소재로서의 가능성과 가상된 

응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 스마트 섬유 

2.1 E-Textile 

스마트 섬유란 문자 그대로 지적 기능이 포함된 섬유이다. 재료공학, 

정보공학 및 섬유 디자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제휴하여,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의 직물 이용이 기대된다. 

스마트 섬유 중에서도 컴퓨터와 연동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E-

Textile(Electronic Textile)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E-Textile의 역사적 흐름과 특수한 기술에 대해 서술하였다. 

 



2.2 섬유기반 컴퓨팅 

MIT Media 연구실의 Neil Gershenfeld 연구팀은 E-Textile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Copper) 등 전기 전도성이 

높은 금속을 섬유화하고, 폴리에스터 섬유로 커버링한 전도성 섬유를 

개발했으며, 도전성 섬유로 직물을 제직하여 직물 전자회로기판을 제작하여 

로직(logic)을 직물에 내장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한 기술을 섬유 기반 

컴퓨팅(Textile-based Computing)이라고 부르고, 신체 동작에 반응하여 발광 

다이오드가 명멸하는 드레스와 목걸이, 도전성 섬유에 의해 제어되어 정보가 

입력되는 직물 키보드 등을 제작 하였다. 

 

2.3 비발광 변색성 섬유 

미국 International Fashion Machines사가 개발한 Electric Plaid는 감온성 

잉크를 이용하여 비발광으로 변색을 하는 섬유이다. 저항값이 높은 직물과 

도전성 섬유를 조합하여 직물 표면의 온도를 변화시키며, 일정 온도 범위를 

초과하면 잉크의 색이 변하여 직물 전체가 변색된다. 온변색 소재를 이용한 

섬유는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온변색 소재에 도전성 섬유를 제직한 

섬유기반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색을 동적으로 제어한 점이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현재 개발 중인 Fabcell을 나타낸 것으로 Fabcell은 

비발광으로 변색하는 섬유이다. Fabcell은 도전성 섬유와 특수한 온변색 

잉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을 나타낼 수 있다. Fabcell 1매는 7㎝×7㎝의 직물 

기반 모듈로 도전성 섬유가 내장된 바닥 직물에 부착시켜서 다양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 결국 Fabcell은 직물 기반 픽셀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부터 영상과 에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직물 상에 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컴퓨터 그래픽(CG) 분야에서 나타냈던 표현을 직물의 표면에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이 폭넓어 지게 



된다. 

 

 
<그림 1> Fabcell 

 

 
<그림 2> Fabcell을 이용한 직물 기반 디스플레이 


